
화학물질,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범
환경부 , Be nzene 및 Styre ne은 일본/WTO 기준치 3배이상 초과

2001년 대기 유해물질 측정결과 서울의 대기는 벤젠 등 유해물질 농도가 다른 지역 보다 높았고, 특히 벤젠

과 Styrene은 각각 일본 환경기준과 WHO 권고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2001년 서울, 인천, 시흥 등 3개 도시, 5개 지점에 처음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을 통해 검

사한 결과, 서울의 주거지역인 대치동과 도로변지역인 서울역의 유해물질 농도가 공단 배후지역인 시흥시 정

왕동과 비슷하고, 인천의 주거지역인 숭의동보다 1.3-2.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

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면, 수도권 매립지 인근지역인 인천 연희동은 인천 숭의동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매

립지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.

대기오염물질의 오염도 현황

오염물질
주거지역

공단

배후지역
도로변

쓰레기

매립지 인근 비 고

대치동(서울) 숭의동(인천) 정왕동(시흥) 서울역(서울) 연희동(인천)

Benzene
2.40

(1.44-4.37)

1.53

(1.02-2.05)

2.57

(0.83-3.80)

2.22

(0.39-4.51)

1.45

(0.00-4.50)

영국: 5/년

일본: 0.85/년

T oluene
13.14

(8.5-18.37)

4.86

(1.55-7.42)

15.60

(4.04-33.72)

12.59

(0.92-23.87)

6.71

(2.93-14.75)

WHO 권고기준:

63.2/주간

Xylene
5.38

(2.31-8.55)

2.24

(0.63-5.24)

4.01

(1.29-6.43)

2.04

(0.41-2..90)

2.57

(0.40-4.80)

WHO 권고기준:

183.6/년

Styrene
1.76

(0.36-3.03)

0.86

(0.23-1.54)

1.70

(0.48-2.96)

1.17

(0.07-2.13)

0.76

(0.36-1.44)

WHO 권고기준

:1.5/주간

Trichloroethylene
2.28

(0.00-8.96)

1.76

(0.00-6.17)

0.86

(0.00-2.09)

2.51

(0.00-10.02)

0.77

(0.00-1.81)
일본: 34.1/년

T etrachloroethylene
0.48

(0.00-1.93)

0.09

(0.00-0.36)

0.05

(0.00-0.19)

0.05

(0.00-0.20)

0.10

(0.00-0.41)
일본: 27/년

Ethylbenzene
1.40

(1.10-1.70)

0.65

(0.25-0.94)

1.44

(0.54-1.85)

0.88

(0.14-1.30)

0.80

(0.09-1.55)

1,1,1- Dichloroethane N.D.
0.24

(N.D.-0.57)

0.67

(N.D.-2.68)

0.10

(N.D.-0.37)
N.D.

Chloroform
0.48

(N.D.-1.91)

0.20

(N.D.-0.49)

1.03

(N.D.-3.82)

0.63

(N.D.-1.97)

1.30

(N.D.-5.19)

Carbontetrachloride
0.54

(N.D.-3.03)

0.19

(N.D.-0.72)

0.48

(N.D.-1.25)

0.22

(N.D.-0.77)

0.01

(N.D.-0.03)

유해 대기오염물질별로 보면, 벤젠은 연평균 농도가 1.45-2.57ppb로 영국의 환경기준(5ppb/년)에는 미달했으

나, 일본 환경기준(0.85ppb/년) 보다는 1.3-3.0배 높았다. Styrene은 서울 대치동이 연평균 1.76ppb, 시흥 정왕

동이 연평균 1.70ppb로 WHO 권고기준(1.5ppb/주)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.

그러나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각각 0.77-3.98ppb 및 0.05-0.48ppb로 일본 환경기준



(34.1ppb/년 및 27ppb/년)에 훨씬 미달했으며 톨루엔, 자일렌 등 다른 항목도 WHO 권고기준 등과 비교할 때

오염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는 2001년 서울, 인천, 시흥 등 3개 도시의 5개 지점에 처음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을 통해 Benzene,

Toluene, Ethylbenzene, Styrene, Chloroform, Trichloroethylene, Tetrachloroethylene, Carbonterachloride,

m-Xylene, p-Xylene, o-Xylene, 1,1,1-Dichloroethane, Carbon Tetrachloride 등 11개 유해물질에 대한 대기 중

농도를 분기마다 1회씩 측정했다.

대기오염물질의 농도분포

환경부는 앞으로 휘발유 중 벤젠기준을 2002년 1.5%에서 2005년 1.0%로 강화해 나가고, 연료의 벤젠함량을

공개하는 연료품질 공개제도를 통해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벤젠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등 벤젠에 대한 관리를

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

또 현재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25종의 관리대상물질을 발암성, 유해성, 사용량 및 사후 관리성

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인체 위해성 평가연구회를 구성·운영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

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

이와 함께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2002년부터 측정지점 및 측정항목을 각각 16개소, 20개 항목으로 확

대할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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